
원희룡 장관, “더 이상 반지하의 비극 없도록 근본 대책 마련”

주거환경정비·도시계획 등 정부역량 총 결집하여 취약계층 안전강화 지시

- 8월 10일(수) 오전 8시 서울 상도동 반지하 침수 사망사고 현장 방문 -

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10일(수) 오전 8시경 최근 폭우

피해로 사망한 50대 여성이 거주했던 서울시 상도동 반지하 방을

방문하여, 관련 피해 상황 및 복구 현황을 보고받고, 반지하 등 

안전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

대책 마련을 지시하였다.

□ 원 장관은 수마가 할퀴고 간 현장을 점검하며 먼저 주민들에게 

“국가가 안전취약 가구에 대해 사전에 위기대책을 마련했어야 

했는데 미흡했다. 운명을 달리하신 분과 유족분들 생각하면 안타

깝고 죄송한 마음 뿐이다”는 말을 전했다.

□ 원 장관은 “재난 대비 인프라 구축, 주거환경정비, 취약구조 주택

개선 등을 통해 반지하, 쪽방 등 안전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

생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검토하라”고 하며,

ㅇ “도시 전체에 대한 취약성 분석을 강화하여 배수, 저류시설 확충

등 방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나, 건축물 설계⸱관리 기준을 기후변화

시대에 맞게 정비하는 등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

조성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라”고 지시하였다.

□ 원 장관은 “당장은 침수 피해를 복구하고 피해자들이 재기할 수 

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이나, 이 같은 비극이 두 번 다시 

발생하지 않도록 주거환경정비⸱도시계획⸱스마트기술 등 정부가 가진

모든 역량을 총결집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안전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

대책을 마련해야 한다”고 강조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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